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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게

사활(사활(死活死活)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의 명운을 건 사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역 

균형을 이뤄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사활은 어디에 걸려 있습니까.

얼마 전, 부산 동구의 친수공원에 흑상어가 나타났습니다. ‘부캉이’라는 이름까지 얻고 

인기를 끈다지만, 기온 상승으로 삶터를 잃고 새로운 터전을 찾아온 기후난민입니다. 그

리고 얼마 전, 네팔에서는 빙하가 녹아 막대한 홍수를 일으켰습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

들이 내뿜은 탄소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고, 수마가 할퀴고 간 폐허가 언제 복구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AI와 반도체를 탑재한 자율 드론이 날아다니며, 대량 살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침략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서 AI는 전쟁과 점령

을 수행하는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AI를 구동하는 데 필수적인 데이터센터

는 지구적 규모에서 탄소를 배출할 뿐만 아니라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속 하얀 클린룸에서 노동자들은 지금도 알게 모르게 위험물

질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위험, 오염을 대가로 세워지고 가동되는 AI 인프라는 얼마나 값진 결과를 산출할까요? 

며칠 전, 시카고대학교의 한 교수가 AI를 활용해 한해에만 논문 200편을 출판했다는 사

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들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AI·반도

체가 약속한 장밋빛 미래는 도대체 뭘까요? 그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가겠다며, 속도

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는 정말로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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